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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사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메이 영국 총리와 통화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국측 요청에 따라 3.24.(금) 오후 19:15

부터 20분간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3.22(수)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메이 총리는 금번 테러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부상을 입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당사자들과 가족 및 한국 국민

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상당한 분들이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 부상당한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금일 오후 귀국 / 1명은 현재 영국내 
입원 치료 중

□ 황 권한대행은 영국 정부가 사건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메이 총리가 부상당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염려하며 마음을 

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번 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 및 영국 국민들

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한 영간 우호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진행중인 2017-18년 「한영 

상호 교류의 해」 행사를 통해 양국간 우의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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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권한대행은 3.23(목)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대출력 엔진 분출 

시험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상기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측의 지속적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메이 

총리는 영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고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끝.


